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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명주식해결
차명주식이�존재하는�법인의�세무위험�검토�및�차명주식�회수�최적�플랜을�제시합니다.

명의신탁
주식회사를�지배하기�위한�주식수는 ��%+�주이다. 가업승계를�위해선�부모가�소유하고�있는�주식의 ��%+�주�이상을�자녀에게 
이전해야�한다.

차명주식의�문제점
�. 가업승계시�문제
�. 회사성장에�따른�주식회수시�세부담
�. 차명주식�소유자�사망시�주식지분�회수문제(세부담)

명의신탁�이유
·조세회피�목적�상속세�및�증여세법에�의해�명의신탁�당시에�증여를�한�것으로�간주하여�증여세가�부과된다. (상증법 ��조의 �)  
   증여세�외에�무신고�가산세�및�납부불성실�가산세도�부과되므로�세부담이�무겁다.
·조세회피�목적이�없는�경우�입증책임은�명의자(납세자)에게�있다. 과세당국�및�다수의�판례에서는�조세�회피목적이�있었는지�여부에 
   대해서는�실질적으로�조세를�회피한�사실이�있는�경우뿐만�아니라�조세회피의�개연성이�있는�경우까지를�포함하여�판단하고�있다. 

주식을�명의�신탁하였다고�밝히지�않고�직접�승계인에게�이전하여�가업승계를�하는�경우 
·증여하는�경우�명의자가�실질소유자�외의�자에게�무상으로�명의�이전하는�경우에는�그�명의를�이전한�날에�실질소유자가�그�명의 
   이전�받은�자에게�증여한�것으로�본다(상증통 ��의 �). 가업승계의�상황이라면�실질소유자에게는�승계인에게�증여해야�할�또�다른 
   주식이�있을�것이므로�누진세율의�적용을�받게�될�것이다. 외형적으로는�자기의�주식을�실질소유자에�의해�미리�정해진�승계인에게 
   무상으로�증여하도록�할�수�있다. 이�때�승계인은�증여세를�내야겠지만�실질소유자가�소유하고�있는�주식을�향후�증여받는�것과 
   합산과세�되지�않아�누진세율의�적용을�회피할�수�있다.
·양도하는�경우�명의신탁된�자산이�사실상�유상으로�이전되는�때에는�양도에�해당되어�양도소득세가�과세된다. 당해�자산의 
   취득시기는�실질소유자�명의로의�환원여부에�불구하고�당초�명의자�명의로�취득한�때가�취득일이�된다(서면 �팀����-����.��.��) 

준비 
·세무당국에�조세�회피목적이�없음을�인정받도록�대비하고�조세회피로�의심될�일을�벌이지�않는다. (조세회피의�목적이�있었는지 
   여부는�당해�주식을�명의신탁할�당시를�기준으로�판단)
·양도로�승계인이�이전�받는다. (승계인은�양도대금에�대한�자금출처를�미리�확보한다) 
·명의신탁주식을�소각하거나�자기주식으로�취득한다.
·주식을�소각하는�경우에는�불균등�감자로�인해�다른�주주에게�증여세가�부과될�수�있으니�유념해야�한다. (상증법 ��조의 �,��)

출처: 가업승계의�비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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